
한길교회 구역교재
겉은 깨지기 쉬우나 속은 단단하니 (고린도후서 4:1-18)

「 마음 열고 |  찬양과 나눔 」

•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(찬송 94장, 구 102장)

•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1958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예수 초상화 한 점이 나왔습니다. 당시 전문가들은 그 그림을 삼

류 화가의 모조품으로 평가절하했고, 작품은 고작 45파운드에 낙찰되었습니다. 그러나 수십 년 후 적외선 조명을 

비추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. 덧칠해진 물감 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유의 붓 터치가 선명하게 드

러난 것입니다. 그 그림이 바로 미술사상 세계 최고가를 기록한 다빈치의 명작 ‘살바토르 문디’(구세주)입니다. 겉

보기에 가치 없어 보여도 진리의 빛을 비추면 숨겨져 있던 본래의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우리도 세상의 눈

에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.

「 마음 다해 |  말씀과 나눔 」

1.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(1-6절).

1) 바울은 자신의 자격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?(2절)

2)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‘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’을 우리 마음에 비춘 이는 누구입니까?(6절)

 

나눔 1  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은 내 마음의 완고한 시선도 따스하게 밝혀 주십니다.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관념
에 갇혀 누군가를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? 주님의 빛(말씀)에 의해서 내 판단과 시선이 변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. 

2. 겉모습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(7-18절).

1)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담아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?(7절)

2)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(11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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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세월이 흐르고 환난을 겪으며 몸이 쇠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(16절)

 

나눔 2  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고 싶지만,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마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깨닫

게 됩니다. 나를 화려하게 포장하던 겉모습이 벗겨지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질그릇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

순간은 언제였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.

나눔 3   질그릇처럼 연약하더라도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쉽게 깨지는 

내 심령에 주께서 단단히 채워 주시길 바라는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.  

「  마음 모아 |  함께 기도 」
삶 _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낙심하는 저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소서. 

공동체 _ 세상의 시선을 따르지 않고 지체 안에 계신 보배,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소서. 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